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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원

●작가

●저서: <여행은 연애>, <사하라를 걷다>등

바다를 기억하는 사막

어떻게 그토록 많은 물을 품고 있던 곳이 지금은 이토록 

메마른 사막이 되었을까. 비단 사막에만 국한되는 이야

기가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도 사막처럼 막막

해질 때가 있으니까. 한때는 빛나는 감정들로 출렁이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메말라가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

던 생명력도 모래로 뒤덮인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

막을 걷는 사람처럼 오직 피로와 지리멸렬함만이 남게 되

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사막으로 변해가기 시작

할 때마다 바다를 기억한다. 한때는 주체할 수 없이 강렬

한 감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나를 파도처럼 

덮치던 그때를. 지금은 그때 그 파도가 메말라 모래사막

이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바다가 있다.

주형원의 <사하라를 걷다> 중에서


